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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의 핵심은 적도 적당한 정도 정도의 적당함 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, .― ―

화란 특수한 덕들이 아니라 덕 일반에 특징적인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.( ,『 』Ⅱ III 즉)

조화는 신중함 절제 용기 등 특수한 덕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든 절제든 신중함이든, , ,

관계없이 모든 덕에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.…

플라톤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사주덕 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지혜 용기, , , ( ) , , ,四主德

절제는 특수한 덕들 영혼의 특수한 측면 그리고 폴리스의 특수한 계층들 에 해당하는 것들( , )

이지만 정의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테오그니스의 말처, .

럼 정의 안에 모든 덕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“ ” .

이것은 그리스적 사고와 동북아적 사고의 차이들 중 하나가 민감하게 나타나는 대목 가운데

하나이다 한자 문명권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인 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의 이다 동. ( ) ( ) .仁 義

북아의 가치는 인의예지 순으로 나타난다( ) .仁義禮智

법과 도덕의 이율배반이 존재한다 전통 사상의 개념으로 하면 과 가 쉽게 화합하는 것. 仁 義

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.

처벌해야 하는데 인정 으로 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법은 원래 를 추구하, ( ) .人情 義

는 것인데 법 안에 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이럴 경우 정상을 참, . “仁

작한다 고 한다” .

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정의를 이야기했다 즉 현대적 정의 개념에 비해서는 의 요소의. 仁

비중이 크다는 것이다.

그리스 문화는 정의의 문화이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의와는 다소 다

르다 게다가 상당히 형이상학적 성격을 띤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. .

우 도덕적 정의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 정의와 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

것이다 즉 정의는 평등과 합법성에 의해 정의된다 둘을 합하면 법 앞의 평등이다 정의에. . ‘ ’ .

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의가 법 앞의 평등인 것이다 한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‘ ’ .

운가는 결국 그 나라의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의해 판가름 난다.

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법을 떠나 있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법이 존재하려면 정의로,

운 행위가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.( ,Ⅴ Ⅱ, 1-3; , 1, , 1-4Ⅴ Ⅷ 이 대목)

이 그리스적인 사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이란 외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.

것이다 등가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법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실제 사. .

람들이 그것에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그렇,

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. ,

법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법에 따르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, .

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늘 장벽에 부딪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법을.



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의 영혼이 그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.

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될 구분을 행했는데 정의의 종류를 나,

눈 것이다 즉 분배적 정의 명예와 부의 분배 계약적 정의 교정적 정의 등으로 나눈다 교. ( ), , .

정적 정의는 판사나 재판관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제재를 가

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폭력인데 이 경우도 폭력인가 그것도. , ?

일종의 폭력이지만 잘못된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폭력

이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교정적 정의이다 이 구분은. . .

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.

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제도의 측면에서보다는 시민적 덕 공통의 선에 봉사하는 것 의― ―

측면에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외적인 제도로만 본 것이 아니고 시민적 덕 즉. ,

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공통의 선에 봉사하는 덕에 관련지어 보았다는 것이다 나와 나의 가.

족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시민적 덕이 정의의 기초라는 것이다 그런.

시민적 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적인 법전을 아무리 짜고 또 강하게 적용한다 해도 소용

없다는 것이다.

그리스 인들에게 정의 균형 조화 를 깨는 것이 이다 그래서 그리스 드라마의, , , ‘hybris’ .…

핵심 주제가 바로 이 휘브리스라고 할 수 있다 휘브리스는 광기 오만 맹목 등을 뜻한. , , , …

다 그리스 비극은 대개 어떤 사람들 흔히 귀족들 이 휘브리스에 휩싸여 상궤 를 벗어. ( ) ( )常軌

나는 행동을 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상궤를 일탈한 행동에 일정한 대가가 뒤따르.

고 그런 응보 를 통해서 다시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이 묘사되는 것이다 아이, ( ) .應報

스퀼로스의 오레스테스 부작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조화 균형 정의 중용 같은 것이‘ 3 ’ . , , , , …

그리스적 가치이고 이것은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라는 델포이 신전에 잘 나타나 있다“ ” .

그 반대편에 휘브리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또한 이 휘브리스에 묘한 매.

력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다 푸코나 들뢰즈 데리다 같은 현대 철학의 대표적 인물들은 바. ,

로 이 휘브리스에 매료된 사람들이다.

교시(2 )

라는 말을 유심히 보면 양 이 포함되어 있다 선 과 미 의 경우와 마찬가지이‘ ’ ‘ ( )’ . ( ) ( )義 羊 善 美

다 이로부터 와 그리고 사이에 존재하는 친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런 글자. .義 善 美

들에 모두 이 들어가 있는지 갑골문 등의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.羊

석명 에는 다음과 같은 풀이가 나와 있다( ) .釋名『 』

. .義 宜也 裁制事物 使合宜也

.義 正也



는 옳음이다 사물을 마름질할 때에는 그 옳음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. .義

는 바른 것이다.義

란 의 라고 했다 는 이치에 맞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한다 그래서 는 일차( ) . ‘ ’ , .義 宜 宜 義

적으로 옳음의 의미를 가진다 좋음과 옳음을 구분했지만 는 옳음을 뜻한다 는 때로‘ ’ . , .義 義

의리 로 쓴다 동북아 문헌에서 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어떤 지적인 것 합리‘ ( )’ . ,義理 理

적인 것을 뜻한다 물론 이 때의 합리 란 수학적 논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.( ‘ ( )’ -合理

사람이 따라야 할 이치 에 합치한다는 뜻이다 이 아니라 에 해( ) . ‘rational’ ‘reasonable’理致

당한다)

이해 이치 합리 이성 같은 글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 들( ), ( ), ( ), ( ) , ‘ ’理解 理致 合理 理性 理

어가면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다 는 옥 자에 리 자가 붙은 것이다 이것은 조직. ‘ ’ ‘ ( )’ ‘ ( )’ .理 玉 里

화 구조화를 뜻한다 그러니까 의 자는 사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들 선생의 아버지, . ‘ ( )’ ,宜 ―

의 군인의 도리 을 함축한다 인간사회의 당위의 체계 윤리의 체계이다 그러고, , ( ) . , .道理… ―

보니까 윤리도 역시 이다 이런 당위에 따르는 것이 이다‘ ’ . = .倫理 義 宜

에서 자의 아래에는 가 있다 이것도 와 통하는 말이다 사물“ ” ‘ ’ ‘ ’ . ‘ ’ .裁制事物 使合宜也 裁 衣 理

들을 재단 할 때 마땅함에 합치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옷을 만들 때 옷을 입는 사( ) .裁斷

람의 몸에 옷을 맞추어야 하고 길을 닦을 때 거기에 살 사람들의 생활에 맞추어야 한다, .

가 옥의 결을 뜻하듯이 는 옷의 결을 뜻하는 것이다 나 는 에 합치해야 한다는.理 裁 里 衣 宜

뜻이다 는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에 해당한다. ‘ ’ ‘~ ’ ‘make’ .使

또 라고 했다 는 바른 것이다 그래서 라는 말이 성립한다 이“ ” . . ‘ ’ . , ,義 正也 義 正義 義 宜 正

런 글자들이 다 통한다고 볼 수 있다.

주역 에 나타난 개념義▶ 『 』

, . , ,昔者 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 曰陰與陽 立地之道 曰柔與剛 立

. ,人之道 曰仁與義 兼三才而兩之 故易六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六位而成

.( )章 說卦「 」

옛적에 성인이 역을 지으신 까닭은 그로써 장차 성명의 이치에 따르고자 함이었다.

하여 하늘의 길을 정해 음과 양이라 했고 땅의 길을 정해 유와 강이라 했으며 사람의 길, ,

을 정해 인과 의라 했다.

이 삼재를 겸해서 그것을 배로 하니 역의 육효 가 정해서 하나의 괘가 성립되었고 음( ) ,六爻

위와 양위가 나뉘어 서로 갈마들면서 강과 유를 품으니 그로써 역의 육위 를 통해 세( )六位

계의 문채 가 이루어진다( ) .文彩

주역 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이원적인 것과 삼원적인 것이 섞여 있다 음양( ) . ‘ (周易 陰『 』

건곤 천지 라는 이원 구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천지인)’, ‘ ( )’, ‘ ( )’ , ‘ ( )’陽 乾坤 天地 天地人

이라는 삼원 구조가 같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원 구조가 중국 문화의 특성이고 삼원 구.

조가 한국 문화의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태극도 삼원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(

다 과연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역 에서는 천지인 삼재), . ( ) ‘ (易 天地人 三



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사람의 길은 과 로 한다고 했다 이 때 이미)’ . ‘ ’ .才 仁 義 仁

개념과 개념이 같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설괘 는 비교적 후대에 씌어,義 「 」

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과 를 붙여서 인간적 가치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유. 仁 義

가사상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유이고 그래서 이 구절은 에 대한 유가적 해석이라, 易

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음과 양이 유와 강이 서로 대대 하듯이 과 도 서로 대. , ( ) ,待對 仁 義

대한다 즉 사랑과 정의는 간단히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두 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. .

가 사상에서 이 문제는 계속 긴장을 띠면서 지속된다.

.義 人路也

.羞惡之心 義之端也

.春秋無義戰

옳음이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다.

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옳음의 실마리이다.

봄가을 춘추 에 옳은 전쟁은 없다/ .『 』

맹자는 의 인로야 라 했는데 이것은 를 사람이 따라야 할 길로 풀이한 것이“ ( )” ,義 人路也 義

다 유가의 사고방식을 특징짓는 것은 말하자면. 행위의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이.

우주의 흐름을 지배하는 과학적 법칙이 있듯이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종의 길이 있다,

는 생각이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코드화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공. .

자의 원래 가르침은 딱딱하게 형해화 된 코드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행( ) .形骸化

위는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코드로 굳어지는 것이,

지 코드가 처음부터 주어져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과 그리고, . ,仁 義

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마땅히 따라야 할 옳은 길 그리고. , ,禮

삶의 혼돈을 붙잡아주는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공자는 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고 있, ,禮 仁

는 것이다 그러나 과 및 사이에는 분명 긴장이 있고 이 긴장을 둘러싼 사유들은. ,仁 義 禮

매우 다채롭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규정해서는 곤란한 것이. ‘ ’

다.

맹자는 수오지심 의지단야 라고 했다 맹자는 인간에게 네 가지 마음“ ( )” .羞惡之心 義之端也

이 있다고 봤다 수오지심 즉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측은지심 즉. ‘ ( )’ , ‘ ( )’羞惡之心 惻隱之心

가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즉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. ‘ ( ) . ‘ ( )辭讓之心 是非之心

즉 이다 아니다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 그 네 가지이다/ .

수오지심 은 의 단 이고 측은지심 은 의 단 이고 사양지심은 의 단 이고‘ ’ ( ) , ‘ ’ ( ) , ‘ ’ ( ) ,義 端 仁 端 禮 端

시비지심 은 의 단 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엾어 하는 마음은 의 실마리이고 부‘ ’ ( ) . ,智 端 仁

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의 실마리이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은 의 실마리이고 시비, ,義 禮

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은 의 실마리이다 나중에 단 자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이 이어. ‘ ( )’智 端

지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실마리로 봤다 여기에서 의 순서를 잘 봐야 한다 이 네, . ‘ ’ .仁義禮智

가지 덕목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옳음을 내세우자면 누군가를 죽여야.

하지만 사랑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경우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하면 누군가를 논박해야,

하지만 예의를 생각하면 차마 그러기 힘든 경우 등 우리의 삶은 무수히 복잡하고 미묘, …



한 경우들을 포함한다 그럴 때 의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. ‘ ’仁義禮智

다 그래서 동북아 사회는 유교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을 중시하는 사회라 할 수 있. 義 仁

다 이것이 서구에서 볼 수 없는 인정 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왜곡될 경우 모든 것이. ( ) ,人情

사회의 정의나 공정성보다는 개인들 간의 친소 에 의해 결정되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( ) .親疎

맹자는 또 춘추무의전 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 때 를 두 가지로 해석할“ ( )” , ‘ ’春秋無義戰 春秋

수 있다 봄가을 로 볼 수도 있고 또 공자의 책인 춘추 로 볼 수도 있다 전자로 볼 경. ‘ ’ .『 』

우 씨 뿌리고 수확하는 봄가을에 하는 전쟁들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후자로 볼 경우.

춘추 에 수록된 전쟁 치고 정당한 전쟁은 없다는 뜻이 된다 이에 관해 춘추소재전벌지. “『 』

사 무응왕의자야 라는 주석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( )” . ‘ ’春秋所載戰伐之事 無應王義者也 戰伐

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전쟁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은 대등한 집단끼리 싸우는 것이, . 戰

고 은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집단을 토벌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구려, .伐

와 신라가 싸우는 것은 이지만 조선 왕조가 임꺽정의 난을 토벌하는 것은 이다 그‘ ’ , ‘ ’ .戰 伐

래서 이 주석은 춘추 에 무수한 전벌 의 일이 실려 있지만 모두 왕의 올바름에 부( ) ,戰伐『 』

응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이다 요컨대 전쟁들에 정당성이 없다 정의가 매개되어 있지 않. ,

다는 뜻이다.

.義 理也

. [ ] .强國分義則明 注 義謂各得其宜

. [ ] .分何以能行 曰義 注 義謂裁斷也

옳음이란 합리성이다.

강한 국가는 를 분명히 하기에 밝다.義

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? .

순자는 를 로 봤다 순자는 또 강국분의칙명 이라 했다 강한 나라는. “ ( )” .義 理 强國分義則明 義

를 분명히 하기에 밝다 순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가 분 이다 정확하게. ‘ ( )’ .分

분석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사물들을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리거나 주관적인.

감정을 투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자 한다 천인지분. ‘ ( )’天人之分

즉 하늘과 사람을 명확하게 분리해 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나중.

에 법가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서 는 각득기의 즉 각자가 자기. “ ( )”義 各得其宜

의 마땅함 이치 올바름 을 얻는 것이다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다 은 내가 손( , ) . . 仁

해를 보면서까지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이다 위대한 사랑이다 그에 비해서 는 객관, . . 義

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각자가 정확히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몫을 가지는 것.

이 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자의 가 맹자의 보다 훨씬 근대적인 의미에서의.義 義 義

정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자에게 는 형이상학적으로 정초되어 있고 그래서. 義

도리 에 가깝다 그러나 순자의 는 합리적 공정성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의미‘ ( )’ . .道理 義

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의 생각은 묵자의 생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. .

또 순자는 분하이능행 왈의 라 했다 여기에서 은 분배의 의미로 볼“ ( )” .分何以能行 曰義 分

수 있다 나눔이 어떻게 능히 행해질 수 있는가 바로 를 통해서이다 또는 요약하면. “ , ”,義



나눔을 능히 행하는 방법이 의이다 라는 뜻이다 이때의 는 말하자면 일종의 재단“ ” . ‘ (義 裁

이다 마름질하는 것이다 즉 정당한 합리성 에 입각해 분배적 정의를 행하는 것을 생)’ . . ( )斷 理

각하면 되겠다 순자는 이라는 가치보다는 사회의 명료한 코드로서의 와 에 더 큰 비. 仁 義 禮

중을 두고 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공정성에 가깝다고 해야겠다. .

중국사는 통일 제국이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된 이후 모든 것이. ,

황제 중심의 일원적 사고로 귀일 한다 그래서 라는 개념에도 다분히 그런 뉘앙스‘ ( )’ .歸一 義

가 나타난다 여람 을 보면 존왕지의 즉 왕을 떠받드는 의로움 같. ( ) , “ ( )” “ ”呂覽 尊王之義『 』

은 표현이 나온다 라는 말이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등함에 중점이 있기보다 흔히. 義

말하는 충의 즉 대업 을 위해 죽는 것 혹은 황제를 위해 죽는 것 등을 뜻하게( ), ‘ ( )’ ,忠義 大業

된다 이전에도 물론 그런 맥락이 있었지만 통일 왕조가 굳건히 세워진 이후 이런 뉘앙스. ,

가 굳어지게 된다 사기 에 나오는 수절사 같은 구절도 이런 맥락에. ( ) “ ( ) ”史記 守節死 義『 』

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폭력배들에게서의 의리란 본래적 의미 즉 공정성과는 오히려 정.

반대되는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.

수호지에서의 조개의 팻말과 송강의 팻말은 상이한 두 가지 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국가.

바깥의 의 개념과 국가 안의 의 개념이다.


